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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다고 경고

한다. 사이언스타임즈’가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

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은 기상관측 이

래 두 번째로 가장 따뜻한 4월이었다. 가장 따뜻한 4월

은 불과 4년 전 2016년이었다. 물 위 세계가 따뜻해져가

는 것처럼 물 아래 세상도 마찬가지다. 해수면 온도는 

20세기 평균 온도보다 0.83도 높아 188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의 바다였다.

바다의 수온 상승과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발

견과 연구가 있었다. 바다는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한다. 

NOA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해

수면 온도는 10년마다 약 0.13도씩 상승했다. 해양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와 종에 영향을 준다. 

2020년 4월 영국 과학자들은 학술지‘커런트 바이올

로지(Current Biology)’에 플랑크톤, 어류, 해양포유류 

등 304종의 서식 분포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해

양 생태계가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는 해양 온난화로 인해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적도 지역

에서는 감소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심해’다. 지구온난

화와 기후변화는 대기에서 해수면으로, 그리고 심해로 

차차 영향권을 넓혀가고 있다. 어느덧 지상에서의 변화

가 고요하고 깊은 바다에까지 전달될 정도로 온난화의 

시간이 흘렀다. 

과학자들은 2020년 5월 학술지‘네이처’에 육상에서

의 온실가스 배출이 당장 줄어든다 해도 적어도 2050

년까지는 심해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

고 생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 환경의 온도가 변

할 때 선호하는 온도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기후 속도

(Climate velocity)’가 바다 표면에서보다 심해에서 더 빠

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

들면 해수면에 가까운 영역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에게

는 기후변화 위협이 점차 줄어들지만, 수심 200미터에

서 1000미터에 이르는 심해에서는 기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보다도 모르는 것이 심해라고 말한

다. 심해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은 대부분 100마이크로

미터 이하의 단세포 생물이다. 심해 퇴적물, 열수환경 등

에 오랜 기간 적응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

는 심해 생물들에게 물 밖 대기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

는 온난화와 산성화는 거대한 위협이다.

              

인류는 육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배출되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것들

이 야기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손끝을 떠났다. 엄

청난 크기와 깊이의 바다에 흡수된 대기 온난화는 지금

도 계속 깊은 곳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사

실은 지금 인류가 무엇을 하든 심해 해양생물은 적어도 

이번 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해양 온난화, 그리고 산성화

로 인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IT / 과학

깊은 바다로 빠르게 확장되는 지구온난화

▲ 2020년 4월 육지와 바다의 기온. 평균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지도를 뒤덮고 있다. 그림=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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